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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20000호  여러분모두가주인공입니다

광주전남주민들은 자신이 호남인이라

는 사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

는것으로조사됐다 또자신의이념정치

적 성향에 대해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이 보수보다많았다

내년 총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지역민

들은현역국회의원에대한 지지 의사보

다는 지지의향이없다라는의견이더많

았고 정당후보지지여부에대해서도 지

지할 정당이 없다라는 무당파가 과반에

달했다

이같은사실은광주일보가지령 2만호

발행을 맞아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남녀 540명을 대

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호남호남인

전화면접여론조사결과확인됐다

조사결과호남인이라는것에대해전체

의 626%가 자부심이 높다라고 응답했

다 260%는 자부심이 낮다라고 했다

자부심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향이

니까(342%)가 가장 많았고 민주화의

성지이기때문에(213%) 순이었다

지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56

0%)를꼽았다

정치의식조사에서는광주전남에서일

당 독점을 누렸던 새정치민주연합(옛 민

주당)에대한 경고등이켜졌다

내년총선에서현역국회의원이출마할

경우 지지의향을 묻는 질문에 527%가

지지의향이없다라고답했고 지지하고

싶다라는응답은 429%였다

내년총선에서의정당후보지지의향질

문에서도 455%가 잘 모름(지지할만한

정당 없음)이라고 답해 무당파층이 압도

적으로높았고새정치민주연합에대한정

당지지의향응답은 263%에그쳤다

자신의이념정치적성향이 중도진보

라는응답이355% 진보라는응답은 21

4% 중도 보수적는 214%였고 보수는

134%로나타났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호남인이라서자랑스럽다 63%

1952년 2월 11일은 호남언론 역사에

가장중요한날로기록돼있습니다 호남

언론의 상징이자 대표인 광주일보가 전

남일보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행하고

호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날

이기때문입니다

창간호는타블로이드판 2개면에 2000

여 부가 발행됐습니다 동서남북이란

단평란에선 촌철살인에 빗대 촌필살인

이란 표현으로 날카로운 필봉을 지향한

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시(社是)

에 해당하는 우리의 신조는 ▲공정정

확신속으로보도사명을완수하고▲불

편부당한 언론으로서 민족의 단결을 기

하고 ▲문화계발로써 민족문화의 향상

을 기하고 ▲민족의식을 진작해 통일과

부흥과업을촉진한다고천명했습니다

그로부터정확하게 63년 3개월 17일만

인 28일 광주일보가지령(紙齡) 2만호를

발행했습니다 지령은 창간이후 발행한

신문의 호수(號數)로 2만번째 신문을

독자 여러분앞에 내놓았다는 의미입니

다 호남지역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가

운데서도 12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입

니다

지령 1호에서부터 2만호에 실린 방대

한 정보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역사적 기

록물에다름아닙니다 지역민과독자여

러분의 파노라마같은삶의 단면이켜켜

이 살아숨쉬는사초(史草)라 할 수 있습

니다

광주일보가 지령 2만호라는 금자탑을

쌓을수있었던데는독자여러분의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

니다

이에 광주일보 임직원들은 호남 1등

신문에게 부여된 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더없이 무겁게 인식합니

다 창간이후견지해온정론직필이란언

론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아가 사시에 명기한 대로

지역개발의 기수가 되고 문화창달의 선

봉에설것을약속드립니다

63년이란세월은흘렀지만초심은변하

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대의를 중시하는

호남정치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실

상부한 문화수도 완성 민주주의 성지로

서의 높은 자긍심을 지니는 것이 지역민

들이추구하는호남의모습일것입니다

광주일보는 지령 2만호를 맞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민족통일과 모두가 골고

루잘사는번영의시대를앞당기기위해

다시 한번 창간정신을 되새기며 100년

신문을향해나아가고자합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치성향진보 57%보수 35%

20000호에 빼곡히새긴영욕의현대사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열겠습니다
호남호남인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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